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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melessness is recognized as a problem of lack of housing as well as a social problem entangled by complex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family breakdown, social exclusion, health and suicide. In order to search

for the specificity of any particular addiction type,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of the homeless. One of our findings indicated that alcoholism was mainly found more in older

homeless; however, internet game and smart phone addiction was found more in younger generations. We

hope that our study is meaningful as a typification work at the current stage becaus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in Korea on homeless youth and no study about homeless people’s addiction problems other than

alcoh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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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복지부 (2016)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전국 노숙인의 수는

12,347명이다 (Yonhap News, 2016).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집계된 거리노숙인, 부랑인, 쉼터노숙

인뿐아니라통계수치로포착되지않는노숙인(hidden homeless)을포함하면사실상국내노숙인인구
는수만에서수십만명에까지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Kim과 Lee, 2011).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기업의 불가피한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리해고 하에 실직자로 전

락한이들이급격히노숙인인구에편입되며한국사회에서가시화된기현상은, 당시언론의보도와관심
에의하여노숙이라는개념및노숙생활을하는대상층과잠재적위험군에대한학문적관심을촉발시켰
다. 이제노숙문제는주거의부재라는문제뿐아니라실업, 가족해체, 사회적배제, 건강및자살문제등

과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층적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Tak과 Park, 2014). 또한 일부의 부랑

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누구나 노숙에 처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단순히 이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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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대한 보호를 넘어 재활,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병행되어왔다 (Lee 등, 2003). 현재까지의 국
내 노숙연구들은 노숙인의 생활양식이나 경험, 사회적 관계, 노숙기간이나 노숙력, 건강, 심리사회적 특

성을 다루는 한편, 노숙인 정책 및 서비스의 실태, 노숙인 문제의 원인과 대책, 탈노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을다양하게다루며, 앞서언급한노숙과관련된제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개입지점들을찾고
자 노력해왔다 (Han, 1999; Son, 2005; Yoo와 Shin, 2009; Ku와 Kim, 2012; Lee, 2012a; Nam, 2013;

Yoon 등, 2013; Beom 등, 2014).

한편 주거환경에서 배제된 청년노숙인의 수는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체노숙인

중 대략 14–17%, 즉 공식적으로 1,700–2,100명에 이른다 (Lee, 2012b). 실제로 최근에는 중장년 노숙
인의 수가 감소하지 않는 소위 노숙의 만성화·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실업이나 비정규직상태
또한문제가되면서노숙의저연령화가대두되는등노숙인유형의다양화추세가동시에진행되고있다

(Kim과 Lee, 2011; Ku와 Kim, 2012). 이는 노숙인 집단이 노숙의 경로나 기간뿐 아니라 연령에 있어

서도 더 이상 동질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노숙인들의 특성 또한 세대별 편차를 드러내리

라는 점이 유추 가능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속성이 서로 다르다면 그에 따른 처방 또한 구별
되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예컨대 노숙인들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만연한 문제로 흔히 지적되는 이슈가 바로 알코올중독의 문제이

다 (Lee와 Lee, 2014). 중독이란 쾌락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어떤 특정행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강박

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이를 중단할 시 정신적으로 심각한 반응을 초래할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의존성 행위를 뜻한다 (Kim, 2013).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는 노숙생활로 이끄는 위험요인이자, 노숙인

의 생리·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역기능을 심화시킴으로써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에 치명
적인 만성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Shin, 2003). 이들의 음주문제는 알코올 사용 장애, 신체적·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 낮은 노숙 이탈비율 등으로 이어져 비단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가 치러야할 사
회적비용(social cost)을증가시키는데에도일조한다.

그러나 최근 청년노숙이 늘고 노숙인 집단이 이질화되어가는 동안 알코올중독이 집단 내 보편성을 상실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적은 소득일지라도 일자리를 구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경
우라든지, 가출청소년으로 노숙을 시작한 경우, 혹은 보다 젊은 연령층의 노숙인들은 알코올중독의 범

주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비주택으로 분류되

는 PC방에서 한뎃잠을 자면서 게임에 몰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환언하면 중독은 중독이지만 알코올

이 아닌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중독에 노출되어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
로이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이들 중독의 경우 인적자본의 낭비로 개인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생산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나아가

음란동영상유포, 무음카메라애플리케이션을통한신체촬영, 게임아이템판매사기행위, 애플리케이션

상의 성매매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나, 실제적인 충동성과 공격성의 증가로 폭력 등과 같은 비행 및 범

죄행위를 유발시킨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바 있다 (Kim, 2014).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

축된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다는 한 연구결과 (Griffiths, 1996)는, 이처럼 젊은

노숙인들을중심으로알코올과는또다른유형의심각한중독이존재할수있음을지지한다.

본 논문은 노숙인의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지적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중독의 실태 및 세대

에 따른 중독유형의 특수성의 실재여부에 대한 탐색적 조사 연구(pilot study)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현재 청년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다루는 연구가 극히 드물 뿐더러, 알코올을 제외한 노숙인들의 중독현황

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련의 유형화 작업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러

한 일련의 속성들을 살피는 것은 노숙인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개입의 측면뿐 아니라 노숙의 신규 발생
을예방하는차원에서도매우중요하다 (Ku와 Kim, 2012).



Survey on addic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of the homeless 979

2. 조사방법

2.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영등포역 근처의 거리 노숙인 및 쉼터 노숙인으로서, 총 61명의 남성이다.

표본은 노숙인이라는 대상 집단의 특성과 청년노숙인과 새로운 중독실태라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간 영등포역 근처
의 쉼터 한 곳의 협조를 확보한 후 그곳에 거주하는 청장년 노숙인을 포함한 주변의 거리 노숙인들을 연
구의참여자로설정하였다.

2.2. 측정도구

본연구에서다루는각중독영역에대한측정도구는다음과같다.

먼저 알코올중독은 알코올 위험 및 유해음주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인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음주량, 음주행태, 정신적·사회적 문제의 유무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

당 0에서 4점의 범위를 가지는 리커트 척도로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중독의 위험수준이 높다

고 해석된다. 국내에서는 남성의 경우 10점 이상일 때 위험 음주자(잠재적위험군), 20점 이상일 때 알

코올사용장애추정자(알코올중독)로간주되며, 여성의경우에는 6점이상일때잠재적위험군, 10점이

상을알코올중독자로규정한다. 본연구에서 Cronbach α값은 0.857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에서 개발

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검사인 S-척도로 측정하였다 (Jeong, 2016). 본 척도는 15문항으로 구
성되어있고, 각 문항 당 1–4점의 범위를 가지는 리커트 척도로서 마찬가지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스마

트폰 중독의 위험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본 척도의 경우 역문항들이 존재하므로, 그때는 역채점하여
합산에 활용하였다. S-척도는 3가지 요인(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으로 분류되며, 총점이 40–43점이

거나 또는 일상생활장애요인이 14점 이상이면 잠재적위험군으로, 총점이 44점 이상이거나 혹은 일상생

활장애요인 15점 이상, 금단요인 13점 이상, 내성요인 13점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스

마트폰중독자)로규정한다. 본연구에서 Cronbach α값은 0.850으로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중독은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

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인 DSM-5의 IGD 척도(Internet Gaming Disord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증상 있음(예)과 증상 없음(아

니오)의 이분형 응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인터넷 게임장애의 진단기준은 9개의 진단 준거 중

5개 이상의 준거에 증상 있음을 체크하였을 경우이다 (Koo 등, 20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값은

0.837이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중독에 처한 대상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탐색하고자 자기통제정도를 측정하는 한국판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SCS)와, 우울과 불안수준을 측정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l-90-R)를 활용하

여 노숙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im 등, 1978; Tangney 등, 2004). 본 연

구에서이들측정도구의 Cronbach α값은각각 0.750, 0.965로확인되었다.

2.3. 분석방법

본 논문은 노숙인들의 중독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각 중독영역에 대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독의 빈도와 연령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독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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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ddiction frequencies of the homeless

Addiction type Group Frequency (%) Age of respondents (omit missing values)

Internet game
addiction 6 (13.04) 28, 30, 47

potential-risk - -

Alcohol
addiction 5 (9.26) 37, 56, 57, 59

potential-risk 12 (22.22) 37, 43, 43, 45, 46, 46, 48, 49, 59, 65

Smart phone
addiction 2 (3.85) 28

potential-risk group 3 (5.77) 23, 28, 47

1 

2 

2 

Smart phone Alcohol 

0 

1 

2 

15 

Internet 

Figure 3.1. Venn diagram for three addiction types (n = 61).

각범주에해당되는대상들의연령을별도로정리하였다. 나아가각집단의우울과불안, 자기통제력등

과같은정신건강척도의현황을알아보고, 회귀분석을수행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3. 조사결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합 61명(100%)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46명(75.4%)이 인터넷 게임중

독 관련 문항에, 54명(88.5%)이 알코올중독 관련 문항에, 52명(85.2%)이 스마트폰 사용 중독 관련 문
항에각각응답하였다. 인터넷게임중독군은답변자 46명중 6명(13.04%)이었고, 알코올중독군은 54명

중 5명(9.26%)이었으며 스마트폰 사용 중독군은 52명 중 2명(3.85%)이었다. 알코올중독과 스마트폰

사용 중독과 달리 인터넷 게임중독을 측정하는 IGD 척도의 경우에는 잠재적 위험을 나타내는 cutoff가

없어 잠재적 위험 사용군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48.37세(S.D. =

16.26)였는데, 인터넷 게임중독과 스마트폰 사용 중독은 주로 젊은 연령층(20–40대)에서 나타났으며 반

면 알코올중독과 알코올 잠재적 위험 사용군은 주로 장년층과 노년층(40–60대)에 나타났다. 상세한 결

과는 Table 3.1과같다. 또한, 인터넷, 알코올, 스마트폰 3가지유형에있어서모두잠재적위험또는중

독군인경우가 1명이있으며, 2가지중독유형에동시에해당하는경우가 3명이있었다 (Figure 3.1).

한편 정신건강 관련 문항에는 56명(91.8%)이 답변을 완료하였다. 이들 우울점수의 평균은 알코올중독
군, 스마트폰사용 중독군, 인터넷 게임중독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점수의 평균은 알코올중독군, 인

터넷게임중독군, 스마트폰사용중독군순으로나타났고자기통제점수는스마트폰사용중독군, 알코올

중독군, 인터넷 게임중독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통제 점수에 있어서는 인터넷 게임중독군과 스
마트폰 사용 중독군이 알코올중독군의 점수를 비슷하게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중독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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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Mental health statues of the homeless for each addiction type

Addiction type Group Depression Anxiety Self-control

Internet game
addiction 26.33 ± 7.53 17.67 ± 6.68 41.90 ± 7.49

potential-risk - - -

Alcohol
addiction 37.60 ± 13.52 32.60 ± 8.29 42.80 ± 8.67

potential-risk 28.45 ± 12.68 18.55 ± 7.83 37.45 ± 7.24

Smart phone
addiction 29.00 ± 8.49 12.50 ± 6.36 43.75 ± 3.18

potential-risk 28.33 ± 1.53 19.00 ± 3.61 41.67 ± 11.15

All 25.75 ± 11.65 17.63 ± 8.17 34.75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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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Box plots of Age, Depression, Anxiety and Self-control scores for each addiction type.

해인터넷게임, 스마트폰중독등새로운중독유형이공존질환문제와도연관이있음을알수있다. 결

과는 Table 3.2와 Figure 3.2와같다.

인터넷게임중독과스마트폰사용중독은주로젊은연령층에서많이발생하므로나이효과를보정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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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Estimates (Standard errors) in regression analysis: mental health statues of the homeless for each

addiction type

Addiction type Depression Anxiety Self-control

Internet game 4.25 (7.51) 4.50 (4.92) 10.94 (5.80)

Alcohol 7.85∗ (3.79) 7.15∗ (2.39) 6.94∗ (2.99)

Smart phone 5.87 (6.87) 1.56 (4.55) 7.57 (5.42)

∗: p-value < 0.05.

에도 인터넷, 알코올, 스마트폰 중독 여부가 우울, 불안, 자기 통제에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중독군에 속하는 표본의 개수가 적어 잠재적 위험군과 중독군을 나누지 않
고하나의 군으로 묶은뒤에정상군과 중독군(잠재적 위험군 포함)간에 차이를 분석하였고, 각 회귀분석
결과별로회귀계수추정치와표준오차를 Table 3.3에제시하였다. 나이효과를보정한뒤에도인터넷,

알코올, 스마트폰 중독의 회귀 계수 추정치가 우울, 불안, 자기통제 모형에서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경우 중독군에 해당하는 표본수가 매우 작아 유의 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결과는

없었고, 알코올중독의경우세가지정신질환점수에모두유의하게양의효과를미침을알수있다.

4. 고찰

인터넷 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는 최근 DSM-5에서 ‘조절 실패 및 내성, 금단 증상을 포함

한인지혹은행동증상을일으키는과도하고장기화된인터넷사용’으로정의하고있다. 인터넷게임중

독은 충동조절 등의 심리적 특성과의 상관관계가 알려진 바 있으므로 (Kim 등, 2008), 특히 노숙인들과

같이 지지환경이 취약한 집단의 경우 사회적 기능 유지 및 개선과 대인관계에 있어 인터넷 게임장애가
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또한 인터넷 게임장애는 다른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울증은 인터넷 게
임중독의흔한공존질환중하나로보고되고있다 (Lee 등, 2015). 우울증의경우노숙인에서일반인구
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Yoon 등, 2013), 의욕저하, 대인관계저하 등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활동의
저하및악화를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노숙인의삶의질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5. 결론

본논문은노숙인들이경험하는중독의실태및세대에따른중독유형의특수성의실재여부에대하여탐

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알코올중독군은 조사대상자의 9.26%, 그리고 위험 사
용군은 22.22%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전체 인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일년 유병률은 4.3%였으며, 남성은 6.6%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의 일년 유병률도 2.2%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3.2%). 또 보다 최근에
조사된연구에따르면,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은 6.8%, 그리고위험음주군은 5.9%인것으로나타났다

(Jeong 등, 2014). 마지막으로 2012년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시설이용자 중 알

코올 및 약물 중독자의 비율은 약 7%로 조사되었다 (Lee, 2013). 이 연구들의 결과와 본 결과를 비교했
을때에노숙인들은알코올중독에취약한것으로나타났으며, 본연구의연구참여자들이전체노숙인시
설 이용자들에 비해서도 알코올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숙인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Nam, 2007). 특히 알코올중독은 노숙생

활을장기화시키고, 사회로의복귀를어렵게한다 (Shin, 2003).

노숙인들의 인터넷 게임중독률은 본 자료에서 약 13%(6/4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인터넷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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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가운데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한 사람은 5.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노숙인들의 인터넷 중독이 우리나

라 일반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귀무가설 하에서 6명의 노숙인 인

터넷 중독자는 이항분포(n = 46, p = 0.058)에서의 표본이다. 랜덤표본 가정하에서 유의확률은 P (Y ≥
6) = 0.049로 노숙인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우리나라 성인들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노숙
인 자료는 한 지역에서 유의 표집을 통해 추출된 표본이라 랜덤 표본이라는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표

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추후에 보다 정확한 검정이 필요하겠다. 온라인 게임중독이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으로존재함을감안한상태에서전체인구의인터넷중독위험군비율과본연구에서의중독률을비
교했을 때, 알코올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숙인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상당히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 중독은 3.9%(2/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의스마트폰중독위험군의비율인 11.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보다

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숙인들의 인터넷 중독률이 높고 스마트폰 중독률이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스마트폰보유율이훨씬떨어지는노숙인들의경제적특수성을반영한결과라고여겨진다.

지금까지 게임을 비롯한 노숙인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
아, 이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
어진노숙인들의알코올중독관련조사외에현대인들에게문제점이되고있는인터넷게임및스마트폰
중독정도를조사하였고, 이들중독군에서도알코올중독과유사한공존질환문제가생겨날수있음을확
인하였다. 우선 적은 수의 표본이기는 하나 실제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알코올중독 외에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이 노숙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공존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

초 탐색적인 조사의 한계로 중독과 노숙 여부에 대한 인과 분석, 즉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중독들이 노숙의 원인이 되는지, 노숙의 결과로 여러 중독 질환이 생기는지에 대한 인과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노숙인들의 높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률은 지금까

지 알코올중독 연구에 주로 집중되었던 노숙인들의 중독문제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장년들

의알콜중독과 비교하여, 특히 젊은 세대(청년노숙인)에서 이러한 인터넷 게임과스마트폰 중독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군의 자기통제력이 알코올중독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인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 청년노숙인 문제가 장기화 된다는 측면에서 더 심

각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이 중요한 영향

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광범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청년노숙인들의 인터넷 및 스마

트폰중독에미치는영향요인, 그리고이러한중독들이노숙인들의정신건강및사회복귀에미치는영향
등에대해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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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숙문제는 주거의 부재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 가족해체, 사회적 배제, 건강 및 자살문제 등과도 복합적으로 얽

혀있는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노숙인의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지적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
로, 중독의 실태 및 세대에 따른 중독유형의 특수성의 실재여부를 탐색하기 위하여 노숙인들의 중독 및 정신건강 실

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알코올중독은 주로 장년층에서 나타난 반면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은 주로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청년노숙인들을 다루는 연구가 극히 드물 뿐더러, 알코올을

제외한노숙인들의중독현황에대한연구가부재한상황이다.

주요용어: 노숙인, 중독, 정신건강,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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